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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바다 지킨 ‘K-해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여성 인재 100인에 선정
- ‘2026년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 맞아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전 세계 여성 리더 발굴
- 성정희 구룡포 어촌계장,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선정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성정희 구룡포 어촌계장(경북해녀협회 회장)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선정한 ‘농수산식품 시스템 및 농어촌 개발 분야 
여성 인재 100인’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인 FAO는 
유엔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여성농어업인의 해’를 계기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온 여성들의 리더십과 혁신적인 활동을 알리기
위해 이번 ‘여성 인재 100인’을 선정하였다.
  이번 여성 인재 100인에는 농어업인을 비롯해 지역사회 지도자, 과학자, 
기업가,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 농수산식품 시스템 전반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FAO 회원국 중 약 600명이 추천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0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성정희 계장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성 계장은 약 40년간 해녀로 활동해 온 여성 어업인이자 어촌 공동체의
리더로, 현재 구룡포 어촌계장과 경북해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랜 기간 
해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료 해녀들의 복지 증진과 작업 여건 개선에
힘쓰고, 여성 어업인의 역할과 기여를 널리 알려왔다.
  해양수산부 서진희 국제협력정책관은 “해녀는 바다를 이용하면서도 그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며 바다를 지켜온 생태 친화적 해양 관리자다.”라며, 
“40여 년간 현장을 지켜온 우리 해녀의 전통 지식과 리더십이 UN과 FAO 
등 국제 사회에서 높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해녀어업
유산을 보전･발전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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